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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echniques of cognitive neuroscientific tools are drastically improved. We expect 
that accumulating results from the study of mathematics anxiety using the cognitive 
neuroscientific tools will help us explain mechanisms between students' brain and their 
mathematics anxiety. Further, in the present study, we argue that cognitive neuroscientific 
approaches could make up for current research on mathematics anxiety. To measure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using cognitive neuroscientific tools provides various evidences 
revealing the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other than ones from the prevalent research 
methods such as survey, interview and observation. Our efforts to search ways to bring 
neuroscientific methods into the field of mathematics anxiety research would hopefully be the 
foundation, on which better educational programs for lessening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ar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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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20년 동안 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
적인 정보들은 인지신경과학, 심리학, 경제학, 언론
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영향을 미
치고 있고, 교육학에서도 역시 신경과학 분야의 연
구결과에 지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Geake, 2011; Kim, 2012). 교육학과 신경과학이 
연계된 새로운 학문분야를 교육 신경과학
(educational neuroscience)이라고 하고, 이 분야
를 일컫는 유사한 명칭으로 ‘뇌 기반 학습과학
(brain-based learning science)’, ‘신경교육학
(neuro-education)’등이 있다. 교육 신경과학은 교
육학적 이론 및 실제와 신경과학적 지식 및 방법을 
연계시켜, 학생에 대한 신경과학적인 정보를 토대
로 교수-학습 전략을 생산하고자 시도한다(Patten 
& Campbell, 2011; Kim, 2012). 또한 교육 신경
과학은 교육학 외에 교육심리학, 발달심리학, 인지
심리학, 인지신경과학, 신경생리학, 상담심리학, 사
회학, 컴퓨터과학 등 여러 학문영역과의 협력을 필
요로 하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뇌의 생리적 현상
과 마음에 대한 인지과학과 교육학적 이론 및 실제
를 연계시키는 분야로 볼 수 있다(Kim, 2012).
  Campbell(2010)에 따르면, 교육 신경과학의 기
본 전제는 인간의 인지는 체화된 인지라는 것이다.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진 체화된 인지의 근본적인 의
미는 산 경험 안에서의 변화는 신체 상태 안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안 같은 감정의 체화된 표현
은 특히 피부, 심장, 폐 같은 말초신경 시스템을 통
한 뇌와 관련된 몸의 조직의 생리적 변화에서 가장 
분명해진다. 불안의 체화된 표현의 증상은 피부 전
도성, 심장 혈관 활동 및 헐떡거림과 얕은 호흡에
서 과도호흡까지 망라하는 호흡 곤란 등의 변화를 
포함한다(Campbell, 2010). 
  이와 관련하여 미국 메디컬 뉴스 투데이에서는 '
골치 아픈 수학 문제'라는 말이 단순히 농담이 아

니라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온
라인 학술지 ‘PLOS ONE’에 미국 시카고 대학 연
구진은 수학 작업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물리적 고통 감각과 관련된 뇌 영역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학과 관련해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
는 성인 1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대
상자들에게 수학책을 받을 때 불안정도, 졸업 수학
능력시험에서 느끼는 불안감, 수학적 특정 상황에
서 불안 상승 감정 등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실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능
적 자기공명 영상(fMRI)으로 관찰했다. 실험대상자
들은 방정식뿐 아니라 세계 퍼즐도 풀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스캔 결과, 수학을 풀어야 한다는 
걱정은 육체적 고통과 비슷한 뇌 반응을 불러일으
켰다.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예상만으로도 뇌
섬엽(posterior insula)과 귀 상부에 있는 뇌 심부
조직이 활발해졌다. 이 부위는 뇌에서 통증을 담당
하는 신경계에 해당한다. 수학에 느끼는 불안감이 
더 심해질수록 이 부위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tzgerald, 2012; Kim, 2012).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수학교육 연구자들
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뿐만 아니라 정신생리학
과 인지신경과학의 도구와 방법인 EEG(electroenc
-ephalography), EKG(electrocardiography), GS
-R(gal-vanic skin response) 등은 불안 반응을 
관찰하고 측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Campbell, 2010).
  사실 국내 학술지에 실린 수학불안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한 수학불
안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수학불안
에 대하여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
의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에 대해 탐색하고 수학불안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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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학불안

1. 일반불안
  불안은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Park과 Gho(2005)의 연구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서 일반불안에 대해서 살펴본
다. ‘Spielberger는 Cattell과 Scheier(1961)에 의
해 처음 제시된 상태불안(anxiety state)과 특성불
안(anxiety trait)간의 개념적 구별을 더욱 정교화, 
조직화하여 상태특성 불안(State trait anxiety)이
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태불안은 시
간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불안의 정도가 다양하
게 변화하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로서, 긴장과 염려
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 그리고 자
율신경 계통의 활성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에 특성불안은 일반불안(general anxiety)이라
고 하며,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은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Woolfolk, McCune과 Nicolich(1984)는 
특성불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넓은 범위
에서 보다 강하게 불안을 느끼며,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손에 땀이 배기도 하며, 심장박동이 빨라
지거나, 불길한 예감을 갖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불안은 개인
의 상태불안정도에 따라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다. 
시험불안, 학교불안, 수학불안 등이 모두 이러한 특
성불안의 한 종류이다’(Park et al. 2005). 이 가운
데서 수학불안은 1950년대 후반 이후부터 관심을 
받고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일반불안에 대한 정의
와 마찬가지로 수학불안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수학불안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수
학불안을 수 불안(number anxiety)이라 하여 산술
과 수학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출현으로 정의하였
다(Jin, 2003).

 앞서 언급했듯이 수학불안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
다 다양하지만, Park과 Gho(2005)의 연구에 제시
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Richard
son과 Suinn(1072)은 수학불안을 일상생활과 학습
장면에서 수의 조작과 수학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긴장과 불안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Fennema
와 Sherman(1976)은 수학불안을 수학학습과 관련
된 불안감, 두려움, 신경증세 및 신체증세라고 하였
고, Boodt(1979)는 신체적 위협과는 달리, 수학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경험된 신체적 위
협과는 다른 염려의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중, 고등
학생용 수학불안평정척도(Mathematics Anxiety R
ating Scale for Adoles-cents : MARSA)를 만든 
Suinn과 Edward(1892)는 수학불안을 수학 문제 
풀기를 요구받았을 때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당황, 무
력감, 정신적 혼란, 마비로 보았다’(Park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을 Fennema-sherman이 
말하는 수학 학습과 관련된 불안감 또는 두려움, 
신경 및 신체적 증세로 정의한다.

Ⅲ. 수학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
 

  수학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개발되어 왔다. 초기에 일
반불안으로부터 ‘수 불안’을 구별하기 위해 'Taylor 
scale of Manifest Anxiey'가 개발되어졌고, 이 후 
Aiken(1970)의 수학태도 척도(AMS), Richardson
과 Suinn(1972)의 수학불안평정척도(MARS), Rich
ardson과 Woolfalk(1980)의 수학불안 척도(MAS) 
등의 연구가 개발되었다(Jin,  2003). 
  2005년 이후로 국내 학술지에 실린 수학 불안에 
대한 논문 중 수학불안검사를 수행한 12편의 논문
을 살펴보면 Suinn(1972)이 개발한 청소년 수학불
안 평정척도(The Mathematic Anxiety Sca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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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s: MARS-A)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
게 수정․번안한 Choi(1989)의 수학불안 평가도구를 
사용하거나 Fennema와 Schmann(1976)이 제작한 
수학불안척도(Mathematic Anxiety Scale: MAS)
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수정․번안한 Shin(198
7)의 수학불안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
라 고등학생의 실정에 맞게 세 차례 이상의 예비조
사,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 및 타당도 검사 등을 통
하여 만들어진 Heo(1996)의 수학불안 요인 평가도
구나 이를 수정한 Lee(2005), Lee(2007)의 수학불
안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Kim(2005)의 수학불안 
평가도구나 Plake과 Parker(1982)가 제작한 수학
불안척도(MAS)를 수정․보완한 Kim(2001)의 수학불
안평가도구도 사용되었다. 
  이상 12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수학불안 평가도구
의 현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위에서 기술된 수학불안 평가도구에서 수학불안
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에는 수학 기초기
능의 결여와 누적, 수학의 추상성, 수학의 언어와 
구조, 수학 교육 과정, 수학교재의 서술양식, 수학 
교과 과정 상의 격차, 교사, 교사의 권위,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 시간 압박, 수학에 대한 부정
적 진술,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경험, 자아 개념 등이 
있으며 수학불안 평가는 학습자의 자기평가로 이루
어진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수학불안 평가도구
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수학불안 평가도구의 
한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수학불안 평가는 학습자의 자기평가로 이루어지
므로 수학불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수학
불안 평가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 것 이외에
도 학습자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신경과학을 수학불안에 도입하는 것은 
평가도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 신경과학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 초기 단계가 신경과학을 수학불안
연구에 도입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드물다. 또한 아직까지는 특정 뇌 영역과 수학불안  

수학불안

평가

도구

학술지

Shi

n,

I.

C.

(19

87)

Ch

oi,

J.

S.

(19

89)

He

o,

H.

J.

(19

96)

Ki

m,

S.

H.

(20

01)

Le

e,

Y.

S.

(20

05)

Ki

m,

H.

M.

(20

05)

Le

e,

M.

L.

(20

07)

Park, S. C.

et al. (2005)
○

Cho, G. P.

(2006)
○

Lee, S. N.

et al. (2007)
○

Lee, S. G.

et al. (2008)
○

Jeong, J.

Y .et al.

(2008)

○ ○ ○

Won, S. Y.

(2009)
○

Kim, Y. O.

(2009)
○

Kim, M. S.

(2009)
○

Yun, R. G.

et al.

(2010)

○

Lee, S. N.

(2010)
○

Shim, S. G.

et al. (2010)
○

Hong, A. S.

(2012)
○

<Table. 1> Tools for measuring mathematics anxiety

간의 메커니즘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술
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함에 따라 수학불안 평가도구
에 대한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Ⅳ. 정신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의 

도구



Brain & Learning, 3(2)

- 5 -

  Campbell(2006b)은 정신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
의 도구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였다.

1. 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phy)
  뇌파검사(EEG)는 교육연구자들이 잘 선택하는 방
법이다. 그 이유는 EEG가 최소의 비용이 드는 것 
중 하나이며 (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의 역동성을 
쫓아가는 데 아주 능숙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뇌파
검사 접근의 핵심은 비동기화/동기화(desynchroni
-zation/synchronization (ERD/S))와 관련된 개
념이다. 사고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뇌는 변동하
는 전자기장을 만들어 내는데 이 전자기장은 임의
적이기 보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높
은 인지적 기능을 가진 구별된 주파수 범위 안에서 
나타난다. 

2. 시선 추적과 시선 응시(eye-tracking and eye-gaze)
  간접적인 시선 추적(eye-tracking)은 관찰시 개
입이 없어서 아주 믿을 만하고, 아주 활기차며 설
정(셋팅)이 쉽다. 따라서 간접적인 시선 추적
(eye-tracking)은 컴퓨터 강화 수학 학습 환경
(CEMLEs)의 설계와 사용을 고려한 믿을 만한 방법
이다. EEG와 관련시켜 분석될 수 있는 정확한 측
정방법에는 실시간 추적, 피관찰자의 손(마우스)의 
비디오 녹화, 눈동자 움직임(eye movement)이 포
함된다. 이때, 눈동자 움직임은 웹사이트의 다양한 
측면을 응시할 때 머무르는 시간(연속된 시간과 누
적된 시간 모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Fig. 1]은 시선 추적을 통해 피실험
자를 관찰한 것이다. 

3. 정신생리학(Psychophysiology)
  컴퓨터 강화 수학 학습 환경에서 문제 해결 활동 
중에 나타난 자료와 수학 불안의 다양한 징후와 관
련된 정신생리학적 자료를 비교하고 결합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Fig. 1> Example of eye-tracking (Campbell, 
2010)

4. 정신측정(Psychometrics) 
  인지신경과학과 수학교육 연구 모두는 불안이 많
은 측면을 가진 구조임을 드러낸다. 수학교육 신경
과학 연구는 두 영역의 결론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학교육에서 수학불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불안이 일상 문맥 안에서 계산하는 것과 관련
되고, 실행 불안은 수학을 다루는 행동에서 관찰되
는 것과 관련되며, 다양한 다른 종류의 불안은 시
험, 컴퓨터 사용, 문제해결과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다. 수학교육 신경과학의 방법은 매우 귀중한 
새로운 자원(이러한 복잡한 현상과 개념형성을 방해
하는 결과에 작용하는 상관물)을 상세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Campbell, 2006b). 
  뇌파검사와 시선 추적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교육 연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첫째, 
다른 도구들에 비해 뇌파검사와 시선 추적은 입수 
가능한 범주 안에 그 결과가 놓여 있다. 둘째, 피실
험자의 최소 위험으로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안전
하다. 셋째, 밀리세컨드 범위 안에서 샘플링 비율을 
가진 뇌파검사와 시선 추적은 실시간으로 정신 생
리학적 역동성을 따라가기 아주 적합하다(Camp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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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6b). 
  이와 같이 정신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적 방법의 
도입은 수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의 정신적 상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된 전통적인 심리학 ․ 사회학적 모
델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교
육신경과학으로 정통적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일반적으로는 인지적 모델 안에서, 보다 특별하게는 
수학 교육 안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Ⅴ. 신경과학과 수학교육, 그리고 

수학불안
 

  뇌 연구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더 나은 마음의 이해, 발전, 학습을 조성하는 정도
까지 심리학, 교육의 분야와 관련시켜서 연구되고 
있다. 교육학 연구에서 신경과학 연구 또는 신경과
학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교수-학습의 이론에 대
한 유효성, 확실성(신뢰도), 타당성, 특정 이론의 가
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개선시키고 있다
(Campbell, 2010).  
  최근 뇌-이미징(brain-imaging)과 시선추적
(eye-tracking)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에서 
신경과학의 역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다(Campbell, 2010). 또한 신경과학과 교육의 
관련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고, 영상화 기
술은 교육을 위한 결과의 지각, 인지, 감정적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작동중인 
뇌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Kim, 2013). 수학
적 개념과 관련된 인지 신경 과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Zago 등은 간단한 연산을 하는 동
안에는 좌반구의 두정엽 부위의 활성화를 관
찰하였고, 간단한 연산 과정을 처리할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을 fMRI로 연구한 Men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연산 공식을 처리할 때 
활성화 되는 뇌 영역은 좌반구 배외측(dorsol
ateral) 및 복외측 전전두엽(ventrolateral pr

efrontal) 이다(Kim, 2006). Dehaene 등은 
수의 양적 표상은 좌우 두정간구가 맡고 있으
나, 암산의 경우 하측 전전두엽이 담당하고 있
음을 관찰하였다(Ansari & Karmiloff-Smith, 
2002; Kim, 2006). 
  뇌 영상화 기법의 발달을 통하여 신경과학자
들의 연구영역은 학습과 교육장면으로의 응용 
가능성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실례로 
미국에서는 뇌 기반 학습이나 뇌 맞춤 교과과
정 개발과 같이 뇌와 학습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Do et al. 2002).  
  Campbell(2010)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학문 분야의 기본전제처럼 모든 주관적인 감
각, 생각, 감정(어떤 인간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체화된 행동으로써 몇 가지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일어난다. 
모든 체화된 행동은 살아있는 경험의 계속되
는 주관적 경험의 중요부분(본질적인 부분)임
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행동의 경험적 연구 너
머에서, 인지와 학습으로의 더 깊은 통찰은 
EEG와 EKG 같은 방법과 더불어 생리적 변화
의 해석, 분석, 측정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몇몇 체화된 행동의 일부는 발성, 표정, 특히 
머리와 손발의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 조직에
서의 다른 변화로써 관찰될 수 있다고 한다. 
주관적인 경험의 다른 체화된 측면은 관찰하
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미묘하다. 체화된 행동
의 이러한 측면은 항상 인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리적 변화에 대표되고 있다. 불안 같은 
감정의 체화된 표현은 특히 피부, 심장, 폐 같
은 말초신경 시스템을 통한 뇌와 관련된 몸의 
조직의 생리적 변화에서 가장 즉시 분명해진
다. 불안의 체화된 표현의 증상은 피부 전도
성, 심장 혈관 활동 및 헐떡거림과 얕은 호흡
에서 과도호흡까지 망라하는 호흡 곤란 등의 
변화를 포함한다. 체화된 감정적 반응에 밀접
하게 연결된 것은 지각, 기억, 학습, 창의력, 
추론 같은 다양한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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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변화들이다. 뇌 행동은 감정적이고 인
지적인 기능의 다양한 면과 확실하게 관련시
킬 수 있는 뇌 상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뇌-이미징 기술의 최근의 발전을 통해 점점 
명쾌해지고 있다(Campbell, 2010). 
  수학 교육 신경과학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연결
성을 조사하고 설정하는 것이고, 수학 교육에서 더 
많은 증거에 기반을 둔 연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
이다. 시선추적(eye-tracking), 동공반응(pupillary 
response), 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phy), 심
전도(electrocardiography), 피부반응(skin resp-o
nse), 호흡비율(respiration rates) 등과 같은 생리
적 데이터를 가진 수학 교육 연구를 주장하는 것은 
수학 교육과 학습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더 깊고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Campbell, 2010).  

Ⅵ. 결  론

  최근 교육적 실제에 연결될 수 있는 인지신경과학
의 연구결과들이 확산되고 있고, 뇌 기반 연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학습에서의 효과성
을 입증할 때 뇌 활동 분석의 정당성이 제기되면서 
뇌와 학습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교육에 적용하고
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의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과 수학불안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인지신경과학의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측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불안요인
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같은 성취
도를 가진 학생이라도 그 원인은 동일하지 않고 동
일한 행동이 반드시 동일한 신경적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수학
불안 평가도구는 한계가 있다. 인지신경과학의 도
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측정하면 동일

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설명수준에서 증거를 제공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대한 이해가 보
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개개인의 수학불안의 
요인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불안 감소에 다양한 방
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인지신경과학의 도구들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함에 따라 수학불안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과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수학불안 연구에 신경과
학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연구는 아니지만, 
Kim et al.(2011)에 따르면 현대의 신경과학적 방
법들은 학습과 인지의 처리 과정을 관찰하고 측정
할 수 있게 해 주었다(Hughes, 2008; Kim et al. 
2011). 아직까지는 특정 뇌 영역과 학습장애들 간 
일대일 일치를 확립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까지 수
집된 신경 영상의 연구 결과는 신경 영상법을 학습
장애의 평가 및 판별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예비적
이고 기본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 침습성 
신경 영상의 도구들의 출현과 함께 기능적 영상 기
술이 연구자들을 실시간으로 학습장애 아동의 뇌를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획기적인 발견들
을 선도해왔다(Kim et al. 2011). 마찬가지로 기술
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함에 따라 수학불안에 대해
서도 보다 나은 해석과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인지신경과학의 도구를 통하여 수학불안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됨에 따라 학습자
의 뇌와 수학불안 간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할 것이다. 어떤 신경심리학적 요인들이 효과적
으로 수학불안을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수학불안 학
습자들의 뇌 기능 변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확
인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의 개발
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신경과학은 수학교육의 전문가들
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드물어서 수학
불안에 대한 정신생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의 도구와 
방법들의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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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제는 인지신경과학의 도구에 대해 이해하
고,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난독증 읽기장애의 경우 다른 학습장애유형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조
기진단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Kim, 201
2), 수학불안의 경우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교육 신경과학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
나 현재의 뇌 영상 기술과 발전 속도로 미루어 보
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지고 유용한 시사점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인지 기능별 
뇌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으며 단순 기능
적 상관을 넘어서 뇌 발달과정과 분산된 뇌 연결회
로망을 탐색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 기
억, 언어, 주의, 및 수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인차 원인을 규명하고 학습장애를 진단하고 치료
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Kim, 
2006). 이처럼 다양한 자극과 경험에 의한 뇌 변화 
및 발달 과정이 좀 더 상세하게 밝혀진다면 앞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한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도 발
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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